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엔터메이트 ‘루디엘’ 5월 말 출시… 론칭과 함께 총력전 돌입 

서삼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/2017-05-10 12:28:18

엔터메이트가 &lsquo;루디엘&rsquo;을 오는 5월 말 출시하겠다고 밝혔다. 선이 굵은 작품인 만큼 흥행을 

위한 &lsquo;총력전&rsquo;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.

 

엔터메이트는 10일 서울 강남구 청담씨네시티에서 신작 모바일게임 &lsquo;루디엘&rsquo;의 기자간담회

를 열고 게임소개와 사업목표, 향후 일정 등을 공개했다.

 

&lsquo;루디엘&rsquo;은 레이드몹이 개발한 모바일 액션RPG로, 오는 5월 말 출시가 예정됐다. 주요 콘

텐츠는 △천족-마족 대립구도 △거대 보스 레이드 △캐릭터 커스터마이징 △개인요새와 요새전 △이용자

간 대결(PVP) △영웅계약 등이다.

 

 

 

레이드몹 지용찬 대표는 속적인 플레이가 가능한 PC온라인게임의 경험을 모바일로 옮기는데 주력했다고 '

루디엘'을 소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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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은 5개의 기본 직업과 5개의 상위 직업 등 총 10개로 나뉜다. 각 캐릭터는 탱커-딜러-힐러의 역할을 

수행하며, 몬스터와 전투 뿐 아니라 종족분쟁과 같은 진영간 대결(RVR)에서도 유지된다.

 

지 대표는 &ldquo;다른 모바일게임보다 많은 콘텐츠를 담는데 주력했다. 이용자는 PC온라인게임을 즐기

던 경험을 모바일에서 즐길 수 있을 것&rdquo;이라고 말했다.

 

 

 

퍼블리셔인 엔터메이트는 &lsquo;루디엘&rsquo; 흥행을 위해 총력전을 선언했다.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

해 게임을 띄우겠다는 것. 작품을 품기 위해 3년여의 시간을 공들인 만큼 사활을 걸겠다는 각오다.

 

엔터메이트 이태현 대표는 &ldquo;&lsquo;루디엘&rsquo;을 시작으로 10여종의 제품을 국내외 시장에 

내놓겠다&rdquo;며 &ldquo;탁월한 재미가 있는 게임을 정성스럽게 서비스 하는 회사가 되겠다&rdquo;

고 말했다.

 

다음은 질의응답 세션을 간추린 내용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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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왼쪽부터 레이드몹 지용찬 대표, 엔터메이트 이태현 대표, 차지훈 이사

 

-&lsquo;데바&rsquo; &lsquo;어비스&rsquo; 등 타사의 작품에 사용된 고유명사를 사용했다.지용찬 대

표 &ldquo;기존 게임이 아니라 TRPG를 할 때부터 사용했던 설정이다.&rdquo;차지훈 이사 &ldquo;일반

적으로 사용되는 세계관에서 차용한 용어라 법적인 분쟁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.&rdquo;

 

-민감한 용어를 바꾸는 것도 가능했을 텐데.차지훈 이사 &ldquo;게임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게임이고, 이용

자가 빨리 익숙해지도록 보편화된 용어를 사용했다. 새로운 조어를 사용하면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

다.&rdquo;

 

-정시 출시 버전 스펙은.지용찬 대표 &ldquo;기존 모바일게임의 콘텐츠는 대부분 즐길 수 있을 거다. 각 

콘텐츠에서 즐길 수 있는 디테일을 살리는데 주력했다. 성장과 이벤트를 위한 지역, 무한의 탑 등을 즐길 수

있다.&rdquo;

 

-종족소개에 용족이 포함됐다. 천족-마족-용족 3개의 진형으로 나뉘어 RVR을 하게 되는 것인가.지용찬 

대표 &ldquo;용족은 천족과 마족이 세운 문명을 파괴하는 역할이다. NPC 지역이다. 단, 용족 캐릭터를 용

병으로 영입할 수 있다. 게임의 큰 틀을 깨지 않는 형태에서 이용자를 돕는 캐릭터가 될 것이다.&rdquo;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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